B4880

부하들과 친구가 되려면      18-09-17

직장에서 동료중에 한 사람이 승진을 하면  동료들이 입을 다물어 버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위의 계층은 의사 소통의 장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존 경영체제 하에서는 의식적으로 계층의 상하관계가 물리적인 장벽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위급 간부들만 따로 사용하는 화장실, 간부 임원들의 전용식당, 간부급 임원 사무실의 출입에 인위적인 장벽이 되는 비서진, 고위급 임원들을 위한 전용 승강기와 출입문 등등 인위적인 장벽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상하 계층 간의 장벽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자유로운 의사 소통을 방해한다고 알려진 현대의 경영체제 하에서는 이와 같은 인위적인 장벽을 헐어버리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고위급 간부와 부하들 간에 허물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까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하들과 친구가 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실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오하요 (Ohio)주에 있는 롱가버거 (Longaberberger)라는 회사는 소풍바구니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직원들은 소풍바구니를 제조할 뿐만 아니라 소풍 바구니 안에서 일을 합니다. 롱가버거 회사의 건물은 7 층 건물 자체를 소풍 바구니 모습으로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장난기 어릴 정도로 직원들에게 친밀감을 조성하는 경영진의 노력을 힘입어 2,500명의 직원을 가진 롱가버거사는 최근에 생산성 모범상과 품질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도 수원시에는 변기 모양으로 건축한 주택이 있습니다. 세계화장실 협회의 초대 회장이셨던 고 심 재적선생의 개인 주택이었는데 그 독특한 가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심 회장에게는 미스터 토일렛 (Mr. Toilet)이라는 별명을 AP 통신이 붙여 주었고  그분의 변기 모양의 주택은 해우재 (解憂齋)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재덕 산생의 서거후에 그분의 유언에 따라 해우제는 수원시에 기증되었습니다. 회사나 자신의 주택을 제품이나 소신을 반영하도록 건축한 이 두 가지 예는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언의 친근감을 줍니다.


텍사스 (Texas)주에 있는 랙수페이스 (Rackspace)라는 회사는 웹 (Web)사이트를 개발해주는 종업원수 1000명의 신생회사입니다. 연 수입은 $139,000.000로 단시일 내에 성장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설립자이며 최고경영자는  그래함 웨스튼 (Graham Weston)입니다.  그는 매월 최고의 업적을 내는 직원을 선정하여 사주의 개인 자동차인 BMW M3를 1 주일간 타고 다니도록 자동차 열쇠를 줍니다. “상여금으로 $200 정도 주워받자 직원은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장의 개인 자동차를 1 주일 타고 다닌 기억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일잘 하는 직원에게 멋진 호숫가에 있는 자신의 별장을 주말에 가족 단위로 사용하도록 해줍니다. 그리하여 웨스튼 사장은 직원들과 친밀하며 상하의 장벽을 느끼지 않고 단결된 직업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창립자이었고 회장인 허브 케러허 (Herb Kelleher)씨는 직원들과 고객들을 태우고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 (Sea World)로 가는 자사의 항공기를 시월드의 명물인 범고래 모습으로 외면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광대복을 입고 스스로 여행 가이드의 역할을 했습니다. 고객들과 직원들이 켈러허 회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행동과학자들은 부하들과 친구가 되려면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아는체, 높은 체, 잘난체 같은 외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부하직원을 진솔하고 꾸밈 없이 대하라는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낙심하고 있거나 자책감에 빠져 있을 때 야단을 치지 말고 “나도 때로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 같은 말로 동질감을 형성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경영인들은 부하들을 부린다는 개념보다 친구가 되려는 노력으로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니 기업의 대소를 막론하고 부하직원괴 친구가 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끝

	

	[image: image2.jpg]





  [image: image1.jpg]



